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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포대가 보이는 강릉시 저동‘휴

심’에선별별모양의전통집을다만

날 수 있다. 나무꾼들이 살았을 법한

통나무집, 아담한 초가집, 떡 벌어진

기와지붕의 양반집…. 이 펜션 주인

김남수씨는“한옥을 짓는 친구의 도

움을 받아 꼬박 2년 동안 만들었다”

며“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옛사람들

이 살았던 여러 모습을 눈으로 보고

몸으로 느꼈으면 좋겠다”고 했다. 

김씨는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에서

대학을 나온 후 일본에서 유학했다.

1990년대 초 일본 시골에 유행처럼

늘어가던 펜션들을 보며‘내 고향 풍

경도 일본의 어느 고장 못지않은

데…’라는 생각에 자주 젖었다. 한

무역회사 스리랑카 지사에서 일하는

동안 더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며‘한

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 펜

션’을 구상했고 2000년 고향으로 돌

아와 이 체험형 숙소를 지었다. 

명함에‘머슴’이라고 새긴 김씨는

묵직한도끼로소나무를쩍쩍쪼개며

“가마솥밥짓는데는내가도사”라고

했다. 쪼갠 나무를 아궁이에 하나씩

쑤셔 넣었더니 커피 타는 향 비슷한

고소한냄새가하얀겨울하늘로퍼진

다. 아궁이는 33㎡짜리방‘경호정’에

붙어 있고 굴뚝은 방 반대편에 솟아

있다. 아궁이에 불을 때면 그 연기가

방 아래를 지나며 바닥을 데운 다음

굴뚝으로 빠져나온다. 가스레인지로

요리하고기름보일러로난방하는현

대식아파트와는전혀다른삶의모습

이다. 이같은형식의‘장작아궁이구

들방’이‘휴심’엔 두 개 있다. 

“2003년 펜션을연직후엔밥을태

워 먹어서 고생이 많았죠. 손님들은

배고프다고 기다리는데 밥은 새까맣

게 타고…. ‘실패했다’고 고백하고

집에 가서 압력밥솥에 재빨리 밥을

지어 가져온 적도 있어요.”

설명서 보고 따라만 하면 밥이 되

는 전기밥솥과 달리 가마솥 밥은 경

험이쌓여야만들어진단다. 자유자재

로 불 조절이 가능한‘가스레인지 솥

밥’과도 차원이 다르다. 

“장작으로불조절하고뚜껑열시

간을 감으로 맞춰야 해요. 예전엔 불

안해서자꾸뚜껑을들썩거렸는데요

즘은뚜껑한번안열고한숨에밥을

짓죠. 이거, 별거아닌것같아도대단

한 기술이라니까요.”

분홍색 바가지에 쌀을 박박 씻어

솥에 넣은 지 20여분 만에 김씨가 뚜

껑을 열었다. 빼곡한 김이 기와 아래

뭉게뭉게 뭉쳤다가 흩어진다.

지난해 담근 묵은 김치와 된장 호

박 감자 넣어 소박하게 끓인 된장찌

개가 촉촉한 가마솥 밥과 어우러진

다. 야외에 있는 식탁 옆에 있는 또

하나의 아궁이 위에선 두툼한 돼지

목삼겹이 지글지글 익는다. 김씨가

개발₩제작한‘장작 돌판 구이’는 펜

션을 지을 때 목수들이 돌판에 고기

구워 먹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. 

“다른 돌 두 개로 바닥을 받쳐 고

인돌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 아래 장

작으로 불을 때서 고기를 구워 먹는

데 참 신기해 보였어요. 불이 노출돼

있으면 위험하니까, 저는 손님들이

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황토로

아궁이를 만들었죠.”

구들장위에서지글지글익는목삼

겹, 가마솥 바닥에서 누렇게 타는 누

룽지, 알루미늄 포일에 쌓여 아궁이

속에서 익고 있는 고구마…. 냄새를

통해 몸에 먼저 깃든 푸짐한 시골 밥

상이 날랜 젓가락질을 타고 뚝딱 뱃

속으로 사라진다. 

강릉=김신영 기자 sky@chosun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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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프레시아 딘다와 군불 때는 집에 가다

겨울 햇살이 소복소복 내려앉는

강원도 강릉 경포호를 돌아 작

은 바닷가 마을에 들어섰다. 한

옥 펜션‘휴심’네 강아지 멍군

이는 1분 남짓 악착같이 짖더니

어느새 배를 드러내고 누워 예

뻐해달라고버둥거린다. 케냐에

서 온 유학생으로 KBS 토크쇼

‘미녀들의 수다’에 출연 중인

유프레시아 딘다(25₩강원대 신

소재공학과 대학원)씨가 삐죽

솟은 황토 굴뚝에서 솔솔 피어

나는 연기를 보고 소리쳤다.

“와, 벌써 불 피우나 봐요. 나무

타는 냄새가 정말 구수한데요.”

숙박 정보_ 군불 때는 방 두

개를 포함해 객실은 13개.

모든 건물은 황토와 소나무를 재료

로 만들었고, 화장실이 딸려 있다.

침대방₩장판방₩대나무자리방 등 객

실은 여러 형태다. 최대 다섯 명이

묵을 수 있는 군불 때는 방 가격은

주중 8만원₩주말 10만원. 장작돌판

구이를 즐기려면 최소 하루전에 예

약해야 한다. 목삼겹 생고기, 장작

가마솥밥, 반찬, 누룽지, 군고구마

등이 나오는‘장작돌판구이 세트’

는 1인분 1만8000원. 

주변가볼만한곳_ 경포호와

동해를 동시에 내려다볼 수

있는경포대는펜션에서걸어서 10분

거리다. 경포호를 반 바퀴쯤 돌아가

면 최초의 한글소설‘홍길동전’으로

유명한 허균(1569~1618)과 그의 누

나이자 문인(文人 )인 허난설헌

(1563~1589)이 살았다고 전해지는

허난설헌 생가 터가 있다. 

찾아가는 길_ 자가용으로:

영동고속도로 강릉 나들목䟅

강릉 방면䟅약 1㎞ 정도 간 후 2차선

도로로 진입해 고가도로 타고 길게

좌회전䟅강릉시청 지나 강릉 고속버

스터미널 앞 오거리에서 하이마트가

있는 오른쪽 도로로 진입䟅삼거리가

나오면‘경포’방향으로 우회전䟅오

른쪽에경포호수가나올때까지가다

가‘경포대(신사임당 동상)’이정표

에서 좌회전. 주소 강원도 강릉시 저

동 64-3

대중교통으로: 강릉고속버스터미널

앞 버스 정류장에서 경포 방면 202번

버스를 타고‘경포대(참소리 박물

관)’앞에서 내린다. 

강릉시청 문화예술과

(033)640-5119

휴심 펜션 (033)642-5075₩016-

9240-5075  http://hyusim.com

1설설 끓는 구들장에서 가마솥밥 먹어봤어?2

공동기획

장작 쪼개기
맘대로 안되네

조선영상미디어 김승완 기자 wanfoto@chosun.com
집 반대편에 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그 열기가 방 아래를 지나 반대편 굴뚝으로 빠져나온다. 케냐인 유학생 유프레시아씨는“나무 타는 냄새가 정말 구수하다”고 했다. 

가마솥 바닥에서 제대로 눌은 누룽지.�휴심3 주인 김남수씨가 개발한 �장작 돌판
구이3.

장작불 지펴 구들장에 굽는 목삼겹

도시 생활과 다른 옛 사람 생활 체험

숙소 특징 가격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

송소고택
�영남대표 9대만석꾼’으로꼽히는청송심
씨가살던한옥.

2인 기준 1박 4만원부터. (054)873-0234 www.songso.co.kr 경북청송군파천면덕천리176

남해 다랭이
마을

마을민박집중다섯집이아궁이에군불을
땐다.

4인 기준 1박 4만원. 010-4590-4642 http://darangyi.go2vil.org 경남남해군남면홍현리

삼척
너와마을

전통너와집의안방하나와작은방두개에
각각하나씩, 아궁이두개에서불을땐다.

최대 12명숙박가능한집한
채 1박 13만원.

011-721-2224 http://neowa.invil.org
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
212-4

안동임청각
남아 있는 한옥 살림집 중 규모가 가장 큰
집. 전형적인조선시대양반주택의모습을
체험할수있다.

2인실 5만원₩6인실 10만원
₩마당딸린 2인실 7만원

(054)853-3455 www.imcheonggak.com 경북안동시법흥동 20

구례곡전재
전남 구례 지리산 자락에 있는 황토 한옥
펜션.

6인실 12만원부터. 019-625-8444 www.gokjeonjae.com
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
476-3

가평 취옹예
술관수향헌

국악₩동양화₩다도체험강좌를진행하는경
기도가평‘취옹예술관’안에있다.

3인실 10만원부터. (031)585-8649 www.chi-ong.co.kr 경기도가평군상면행현리563

나주
목사내아

조선시대 나주 목사(牧使₩고을 수령)가 머
물던관사를개조했다.

2인실 5만원부터. (061)332-6565 www.najumoksanaea.com 전남나주시금계동 33-1

그 밖에 전국 군불 때는 숙소


